
9 4년 정유기업 경영 호조
휘발유가격 인하·제품수입 마찰 이전투구속 실속 챙겨

정유5사가 9 4년 휘발유가격인하, 옥탄가시비, 제품수입마찰, 폴싸인공방 등 기업간 치열한 경쟁에도

불구하고 영업실적면에서 큰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.

특히 업계전체의 당기순이익이 9 3년대비 3 7 %를 웃도는 등 경영수지가 최근 경기의 상승세에 힘입

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4년 정유5사 당기순이익 합계는 모두 1 4 2 1억원으로 9 3년대비 37.7% 증가한 것

으로 집계됐다.

이와함께 매출합계는 1 4조6 5 0 4억원으로 9 3년 1 3조3 2 2 2억원에 비해 9.9% 증가를 나타냈다.

이 가운데 유공이 9 4년 매출액 5조8 6 5 7억원으로 9 3년 5조3 2 7 0억원에 비해 10.1% 증가했으며, 당기순

이익은 9 4년 530 억원으로 9 3년 3 5 4억원에 비해 무려 4 9 . 7 %나 증가하는 등 석유화학부문의 호황이

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.

호남정유는 9 4년 매출액 3조8 0 0 0억원으로 9 3년 3조4 4 0 0억원에 비해 10.5% 증가했으며, 당기순이익에

서는 9 4년 7 0 0억원으로 9 3년 6 7 0억원에 비해 4.5% 증가했다.

또 쌍용정유는 9 4년 매출액 2조5 1 5 4억원으로 9 3년 2조7 8 4억원에 비해 21% 증가했으며, 당기순이익

은 9 4년 1 1 2 7억원으로 9 3년7 9 4억원에 비해 41.9% 증가를 나타내는 등 정유5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순

이익률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.

그러나 타사에 비해 감가상각부담이 큰 현대정유와 한화에너지는 9 2년, 93년에 이어 계속적인 적자

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현대정유의 경우는 9 4년 매출액이 9 9 1 0억원으로 9 3년 8 9 2 6억원에 비해 10.9% 증가했으며, 당기순이

익에서는 9 4년 4 7 0억원 적자로 9 3년 4 8 6억원 적자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적자상태인 것

으로 집계됐다.

이밖에 한화에너지는 9 4년 매출액이 1조5 6 9 3억원으로 9 3년 1조5 8 6 4억원에 비해 1.1% 정도 매출규모

자체가 줄어들었으며, 당기순이익면에서도 9 4년 4 5 6억원의 적자를 나타내는 등 선발기업의 시장고수

전략과 후발기업의 추격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한편, 정유사의 이같은 호조국면은 수요증가와 나프타를 주원료로 한 석유화학산업의 호황이 9 5년에

도 계속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큰폭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

보인다.

<화학저널 1 9 9 5 / 3 / 2 0 >

국내 정유5사 경영실적 추이 (단위 : 억원)

매출액 당기순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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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
자료) CRI

유공

호남정유

한화에너지

쌍용정유

현대정유

4 7 , 2 0 9

3 1 , 0 3 9

1 3 , 1 4 9

2 0 , 4 2 9

8 , 4 6 2

2 9 3

4 6 2

▽2 9 5

7 7 2

▽7 9 2

5 3 , 2 7 0

3 4 , 3 7 5

1 5 , 8 6 5

2 0 , 7 8 4

8 , 9 2 8

3 5 4

6 7 0

▽2 9 3

7 9 4

▽4 8 6

5 8 , 6 5 7

3 8 , 0 0 0

1 5 , 6 9 3

2 5 , 1 5 4

9 , 9 1 0

5 3 0

7 0 0

▽4 5 6

1 , 1 2 7

▽4 7 0




